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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은 불법촬영물과 그

복제물을 제작ㆍ배포,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
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그러나,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

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, 이른바 딥

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

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.

의 안

번 호
3251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7.

발 의 자 : 황명선ㆍ이재관ㆍ박민규

송옥주ㆍ김현정ㆍ김남근

박희승ㆍ송재봉ㆍ정동영

김영진ㆍ권향엽ㆍ염태영

박용갑ㆍ임광현ㆍ이해식

장경태ㆍ강득구ㆍ김우영

오세희ㆍ박지혜ㆍ윤건영

채현일ㆍ임미애ㆍ이광희

박균택ㆍ문금주ㆍ홍기원

한민수ㆍ전진숙 의원

(29인)



- 2 -

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, 심지

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

임.

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

처벌규정을 마련하고,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

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

의2제4항 및 제5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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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

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

ㆍ저장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
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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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

등) ① ∼ ③ (생 략)
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

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

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ㆍ소지ㆍ

시청ㆍ저장ㆍ판매한 자는 3년
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

의 벌금에 처한다.

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

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

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

다.

⑤ --------------- 제4항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.


